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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, 서암저수지 ‘수질자동측정망 사업’ 추
진

▲ 의령 수암저수지 수질측정기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(지사장 박성수)는 서암저수지에 농촌용수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
업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저수지에 접목시켜 깨끗한 농업용수를 만들어 공급 할 계획이다.

의령지사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질관리를 위해 1990년부터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며 저수지
975개소에 대한 분기별 측정과 결과를 활용한 수질개선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.

수질자동측정망 통해 환경오염사고 예방·깨끗한 물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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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최근 경제활동과 오염원 유입이 증가되면서 수질오염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
다 수질오염사고 중 유류 오염과 축분·오폐수 유입이 46%를 차지하고 있어 오염사고 시 오
염원 확인과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.

이에 기존 농업용 저수지에서 직접 시료를 채수해 실험실로 이송해 분석하는 수질조사 방식
이 아닌 IoT 센싱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 측정장치를 설치
하고 있다.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사업으로 발굴해 지
원하게 됐다.

이로써 수질자동측정장치와 수질자동측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‘통합수질관리시스템(가
칭)’이 완료되면 실시간 저수지 수질의 측정과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 향후 빅
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장기간 수질 예측과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
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의령지사 관계자는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, 깨끗한 물을 공급해
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박성수 지사장은 농촌용수 수질자동측정망사업을 시작으로 디지털 기술을 수질관리에 적극
활용,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
그린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. 김영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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